
8 제21018호2019년6월6일목요일 국 제

中 5G특허中기업비중30%…세계최고

5세대이동통신(5G)이미중 기술전

쟁의최전선으로부상한가운데중국기

업들이세계에서가장많은 5G 관련특

허를보유하고있다고중국관영매체가

전했다.

중국중앙(CC)TV 인터넷판은 5일

5G 표준은 세계 산업계가 공통으로 참

여해만들어가고있다며5월을기준으로

중국기업의5G관련특허건수가세계5

G특허건수의30%를넘는것으로나타

나세계1위를차지했다고보도했다.

미국이 5G 분야 선도 기업인 화웨이

(華爲)를 블랙 리스트에 올린 가운데

중국관영매체들은최근자국의 5G 기

술발전상을부각하면서미국이이런이

유로자국기술기업을압박하고있다는

메시지를적극적으로전하고있다.

중국정부는조만간차이나모바일,차

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등이통사에

5G영업허가를내줄방침이다.

하지만중국의5G망구축사업의핵심

사업자인화웨이가미국의수출통제조

치로인텔,퀄컴등미국기업들로부터반

도체등핵심부품을조달하기어려워지

면서중국의5G구축사업에도영향을끼

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 /연합뉴스

日언론독립성우려…美기지반대운동과도하게규제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서

유엔이일본언론의독립성이우려된

다는내용의보고서를작성했다고일본

교도통신이5일보도했다.

통신은데이비드케이유엔표현의자

유특별보고관이일본에는현재도언론

의독립성에우려가남아있다는내용의

보고서를 썼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2017년에도일본의언론과표현의자유

가위축됐다고비판한보고서를작성한

바있다. 케이보고관은새로운보고서

에지난2017년의보고서에서권고했던

부분을일본정부가대부분이행하지않

고있다는비판도넣었다.

지난2012년제2차아베정권출범이

후일본의언론의자유수준은급격히낮

아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국경없는기자회

(RSF)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언론자유

지수평가에서일본은 2011년 32위였다

가올해4월에는67위로하락했다.

한편케이보고관은새보고서에일본

당국이오키나와미군기지이전반대운

동을과도하게규제하고있다는비판도

담았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

케이보고관은보고서에서일본검찰이

후텐마기지의헤노코이전반대운동등

을해온야마시로히로지오키나와평화

센터의장을기소하고법원이유죄판결을

내린것에대해표현의자유를위축시킬

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일본,노인교통사고 골머리
면허반납독려 인지검사강화

80세이상26%여전히운전

고령운전자대형사고잇따라

4일일본후쿠오카시에서80대남성A씨가운전하던승용차가교차로에서일으킨사고현

장.이사고로A씨와그의차량에동승한70대여성이숨졌고7명이부상했다. /연합뉴스

초고령사회인일본이고령자들이내는

교통사고에골머리를앓고있다.

고령자들을상대로면허반납을독려하

고재발급기준을강화하는한편안전장비

를도입하는등의다양한대책을추진하고

있지만사고가끊이지않고있다.

5일일본언론들에따르면최근오사카

등지에서고령운전자들이잇따라대형교

통사고를냈다.

3일오사카(大阪)에서는80세고령자가

운전하던승용차가주차장에서인도를향해

급발진해모녀등4명이부상했고, 4일에는

후쿠오카(福岡)시에서80대남성이운전하

던승용차가교차로에서다른차량들과충

돌해2명이숨지고7명이부상했다.

이에앞서지난달19일에는도쿄(東京)

이케부쿠로(池袋)에서 87세 남성 C씨가

몸이불편한상황인데도운전을하다가승

용차가횡단보도를건너는행인들을덮치

는사고가났다. 이사고는무고한모녀의

생명을앗아가안타까움을사기도했다.

일본에서는이처럼고령자들이내는대

형교통사고가크게늘어나는추세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사

망자가발생한교통사고중 75세 이상고

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비율은 13.5%로

10년전의7.4%에서크게늘었다.이런비

율은2017년12.9%로다소줄었지만여전

히높은수준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데

따른결과다. 75세 이상운전면허보유자

의수는2007년283만명에서2017년540

만명으로두배가까이늘었다.

이처럼고령운전자에의한교통사고가

끊이지않자일본정부는지난2017년3월

도로교통법을개정해75세이상운전자에

대한인지기능검사를강화했다.

면허 갱신 때나 신호 무시 등으로 인한

법위반시판단력과기억력을측정하는검

사를받도록한것이다.

검사에서 치매우려 판정을받으면의

사의진단을받아야하며치매로진단받으

면면허가취소혹은정지된다. 이런절차

에따라작년한해동안5만4천786명의고

령자가 치매우려 판정을받았다.

이와함께고령자가스스로면허를반납

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고령 운전자를 대

상으로자동브레이크기능등을갖춘 안

전운전지원차량만운전할수있게하거

나운전지역과시간을제한하는운전면허

를도입하는방안도추진중이다.

하지만신체적인문제로대중교통이용

이 불편한 노인들의 특성상 여전히 많은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을 하고 있다. 최

근내각부의설문조사에따르면80세이상

연령대의 26.4%가외출시자동차를운전

한다고답하기도했다.

고령운전자에의한사고가잇따르자아

베신조(安倍晋三)총리는지난달21일관

계부처에▲자동브레이크등새로운안

전 기술의 개발과 보급▲면허반납 고령

자에 대한 이동수단 확보 등의 대책 마련

을지시하기도했다. /연합뉴스

톈안먼진압中장교공개참회…모든사람6 4잊지말아야

4일밤홍콩빅토리아공원에서열린 6.4톈안먼(天安門)민주화시위 30주년

기념추모집회에서수천여명의시민들이촛불을들고있다. /연합뉴스

홍콩시민들 톈안먼30주년 추모집회

대만서30주년추모집회

더많은군인진상밝혀주길

시위참여자등2천여명참석

중국 6.4톈안먼(天安門)민주화시위

(톈안먼사태)30주년을맞아희생자를기

리는추모집회가대만에서열린가운데톈

안먼 사태 당시 중국군 장교가 참석해 공

개참회했다.

톈안먼사태는중국정부가1989년 6월

4일베이징톈안먼광장에서민주화를요

구하던학생과시민들을탱크와장갑차를

동원해무자비하게유혈진압해수많은희

생자가발생한사건을말한다.

5일연합보등대만언론에따르면대만

자유광장에서열린톈안먼사태추모집회

에서당시계엄임무를맡았던중국 39집

단군 116사단 소속 리샤오밍(李曉明) 전

중위가단상에올라톈안먼사태피해자들

에게사과했다.

리샤오밍은많은사람들이톈안먼사태를

점점잊어가고있다며 내가이자리에나온

것은내후손,모든사람들이6.4를잊지않

기를희망하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

아울러당시더많은계엄부대의군인들

이세상에나와진상을밝혀주기를희망한

다고부연했다.

그러면서중국의대만에대한위협에대

해서도 대만 사회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것이라고당부했다.

화인민주서원등민간단체가전날개최

한 이번 추모집회에는 1989년 톈안먼 시

위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과 2014년 홍콩

의대규모민주화시위인 우산혁명 참가

자들, 당시대만에서톈안먼시위를응원

했던문화예술계인사등 2천여명이참석

했다.

이자리에는천젠런부총통이참석해중

국정부의톈안먼시위유혈진압을규탄하

는성명에서명했다. 그는지난30년동안

의 추모 행사에 참석한 가장 고위급 현직

정부인사다.

대만SETTV는라이전원장은2020대

선유력후보가운데유일하게참석했다면서,

6.4사건은피비린내로짓밟힌애국민주운

동이라고말했다고보도했다. /연합뉴스

왕위대신사랑택한 세기의로맨스

말레이前국왕부부,아들출산공개

출산2주일만에SNS공표

왕위대신사랑을택해 세기의로맨

스로주목받은말레이시아전임국왕

과러시아국적여성모델이아들을출

산했다.

말레이시아클란탄주의술탄인무하

맛 5세와 지난해 결혼한 러시아 미스

모스크바출신모델옥사나보예보디나

는4일(현지시간)SNS를통해지난달

21일아기를낳은사실을공표했다.

보예보디나는자신의인스타그램에

아기발사진을올리고 5월21일은내

인생이이전과이후로나뉜날이다.출

산후여성에게일어나는변화에대해

들었던 모든 말은 사실이었다며 이

사랑은특별하다.이감정은완전히새

롭다. 이제는우리세명이됐다고기

쁨을전했다.

무하맛 5세는 병가 중이었던 작년

11월 22일 모스크바근교에서보예보

디나와비밀리에결혼식을올렸다. 무

하맛 5세는 50세, 보예보디나는 26세

로24살차이가난다.무하맛5세는올

해 1월 6일 국왕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전격퇴위했다.말레이시아에서는9개

주최고통치자들이5년임기의국왕직

인 양디-페르투안아공을돌아가면

서 맡는다. 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

람은무하맛5세가처음이다.

무하맛 5세부부는결혼두달여만

에이혼결심을했다는뉴스가나왔지

만, 보예보디나의임신사실이공개된

뒤불화설이잦아들었다. /연합뉴스


